
프로그램명 우리 아이와 나란히 걷는 엄마의 독서

프로그램 소개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이의 거리는 밀접 거리라서 간혹 엄마가 아이

의 사생활을 침범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관련 도서를 소개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평소 육아를 통해 겪었던 경험담을 도서

와 관련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주간의 독서와 토론 활동 경험은 엄마와 자녀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나란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재 / 재료비 없음 (강의 교재는 요약지로 대체)

운 영
기    간 총회차(시간) 시간대 교육장소 참여인원

8. 3. ~ 8. 24. 4회(8시간) 평일 오전 금정구 평생학습관 8명

차 시 일자(화요일) 교육시간 세부 교육내용 담당강사 교수방법

1 8. 3.
14:00~
16:00

-햇살과나무꾼 역, 러셀 에릭슨, 『화요
일의 두꺼비』, 사계절, 2013.

-`워턴 시리즈`로 유명한 러셀 에릭슨의 
창작동화. 마치 한편의 만화영화를 보
는 것처럼, 자연계에서 먹고 먹히는 천
적관계인 두꺼비와 올빼미가 친구 사이
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꿈결처럼 펼쳐진
다. 두꺼비 워틴은 툴리야 고모집에 놀
러 가다가 올빼미 조지에게 잡힌다. 조
지는 자신의 생일날 워턴을 잡아먹겠다
고 했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아주 친한 
친구가 된다.

-두꺼비와 올배미는 비록 먹고 먹히는 천
적의 관계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된다.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
법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것
이다.

우남희
강의 및 
학습자 

중심 토론

2 8.10.
14:00~
16:00

-문현식, 『팝콘 교실』, 창비, 2020.
-저자는 교실 속 아이들의 생활과 심리

를 정확히 포착한 시편들을 선보인다.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경쾌하고 유머
러스한 필치로 담아내는 한편, 학교라
는 공간에 갇혀 움츠린 아이들의 내면
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아이들의 속마음
을 들여다보며 길어 올린 동시들을 통
해 다양한 감정을 지닌 아이들의 얼굴
을 만날 수 있다. 서정성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말법을 만들어 낸 이 동시집
은 동시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
한다.

-몇 편의 동시를 소개한 후 어머니들께
서 좋아하시는 시를 골라 옮겨적기를 
하면서 동시와 관련된 토론을 벌일 것
이다.

우남희
강의 및 
학습자 

중심 토론



※ 도서 소개 출처 : https://www.aladin.co.kr 

3 8.17.
14:00~
16:00

-전경아 역, 고가 후미타케, 기시미 이치
로, 『미움받을 용기 1』 , 인플루엔셜, 
2014.

-<책 소개>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와 

세상에 부정적이고 열등감 많은 ‘청년’이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부모되기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우남희
강의 및 
학습자 

중심 토론

4 8.24.
14:00~
16:00

-심윤경,『설이』, 한겨레출판, 2019.
-<책 소개> 
-설이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12년 전 함박눈이 쏟아지는 새해 첫날 
새벽 발견된 갓난 아기 설이는 미디어
를 타 유명세를 얻었고, 설이가 살게된 
풀잎보육원은 많은 후원을 얻게 되었다. 
세번의 파양 이후 함묵증을 앓기도 한 
설이는 보육원 '이모'와 함께 살게 된다. 
이모의 소개로 재벌 손자며 연예인 자
녀가 다닌다는 다니는 사립초등학교 '우
상초'로 전학을 가게 된다. 설이는 모든 
것을 가진 '시현'과 대립하고, 설이는 
학교 폭력과 은폐 의혹이 무성한 학교
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납게 화장을 하고, 
상금을 얻기 위해 온갖 대회에 응모해 
상을 휩쓸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혹독하게 
성장한다. 

-설이와 이모, 설이와 우상초 학부모, 설이와 
정신과 곽은태 선생님, 설이와 시현 등을 
통해 부모되기의 올바른 모습에 관해 
토론 할 것이다.

우남희
강의 및 
학습자 

중심 토론

https://www.aladin.co.kr

